
2019 사업 보고서 
 

 1.  사단법인 린덴바움,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소개 

 2.  사업 보고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2) Symphony K 

    3) HOPE 봉사단  

3.  함께하는 사람들 



“One People, One Harmony” 

    음악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베토벤 교향곡 9번 - ‘합창’ 가사 중 

“환희여, 신성하고 아름다운 빛이여,  

엘리지움의 딸이여! 

우리는 불에 취하여  

너의 성스런 땅을 내딛네.  

너의 마술은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은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네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네!”  

 

 



린덴바움(Lindenbaum)이란  
독일어로 ‘보리수’를 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듯,  
다양한 악기가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린덴바움은 ‘음악으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미

션 아래 음악을 매개로 민간외교의 리더가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린덴바움은 음악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고 문화

예술 분야의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외교의 리더로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INTRODUCTION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One People, One Harmony’, 즉 오케스트라가 

가진 하나의 호흡, 하모니를 통해 진정한 화합과 소통, 그리고 평화의 울림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단하여 제1회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로 활동을 시

작한 이후 11년 동안 음악을 사랑하는 비전공자들과 전문 음악가들이 함께 어우러

져 음악을 통해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평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

다. ‘화해와 평화’라는 주제와 인종과 국적, 정치의 벽을 넘은 평화의 연주 ‘One 

People, One Harmony’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해외 대학 오케스트라와 함께 문화

예술교류를 추진하는 썸머 페스티벌과 제주 평화 워크숍 & 콘서트, 하버드 대학교 

연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투어 연주 등 다양한 기획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린덴바움의 음악 철학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4

월 4일 유네스코 산하 기관인 국제음악협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

로부터 대한민국 음악 단체로서는 최초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린덴바움 페스

티벌 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수석 앙상블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뤄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연주로 펼쳐 보입니다. 린

덴바움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차세대 민간외교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린덴바움은 음악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소프트파워 역

량을 강화하여 민간외교의 리더로서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공공 외교 역할은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외교 패러다임의 변

화, 소프트파워 자산의 다각화,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중요성 증가, 외교 주체의 다

변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이해관

계에 따른 불안한 평화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변수 많은 안보와 불편한 국

제관계, 병역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자 (사)린덴바움은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맞이하여 문화 예술 콘텐츠이자 세계 

공통언어인 음악으로부터 혁신적인 소프트파워를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

상과 가치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ACTIVITIES 

① 상해 남북 합동 공연 (2019.05.12.) 
 

2019년 5월 12일 (일) 중국 상해서 첫 남북 클래식 합동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

하이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연례 자선 연주회 ‘사랑의 도시, 평양 상해 서울

(Love in the City, Pyongyang Shanghai Seoul)’에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원형준과 북한 소프라노 김송미를 초청하여 두 남

북 클래식 음악인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린덴바움이 합동 공연을 통한 평

화 메시지 전달에 함께한 이 연주회는 상해 오리엔탈 센터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

었습니다. 원형준과 김송미는 드보르작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나의 어머니가 가

르쳐주신 노래’(편곡 김인규)와 ‘아리랑’을 협연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이들은 

공연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관객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송미는 “장애인을 위한 자선 무대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했다. 북과 남이 함께 

하는 자리여서 의의가 더욱 깊었다”며 “민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모두와 함께 최선

의 의무를 다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형준은 “오늘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우리는 음악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해 남북 합동 공연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당시의 흔들리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어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이 향후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3194


2019 ACTIVITIES 

② 2019 린덴바움 페스티벌 - 하나로 예술제 (2019.07.13.) 
 

(사)린덴바움과 린덴바움 예비학교가 2019년 7월 13일 (토) DMZ 캠프 그리브스에

서 ‘2019 린덴바움 페스티벌 - 하나로 예술제(One Harmony Art Festival)’를 성공

리에 개최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 캠프 그리브스에서 오케스트라와 합

창이 함께한 음악 공연과 영화 상영회를 열어 예술을 통해 '남북 화합'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글로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예술제의 목적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2019 하나로 예술제’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

다. 먼저 1부에서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세계 최고의 청소년 합창단이

라 평가받고 있는 미국 국립 청소년 합창단(National Children’s Choru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NCC)의 합동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두 단체 각각 지난 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서 세계로 나가는 화합과 평화의 울림을 함께 전하는 

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3194


2019 ACTIVITIES 

이어서 2부에서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시네마 포 피스 재단(Cinema for Peace 

Foundation)의 영화 상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린덴바움 원형준 음악감독이 국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의 이사장 야카 비질은 영화 상영 전 

축사를 통해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성사되었

듯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도 남북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

다고 전했습니다. 상영 영화는 ‘산너머 마을(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2013)’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북한 간호사와 남한 군인의 로맨스를 그리는 영화

였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2019 ACTIVITIES 

③ 2019 린덴바움 평화 워크숍 & 콘서트 (2019.08.05.-2019.08.07.) 
 

(사)린덴바움과 린덴바움 예비학교는 2019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세계

적인 대학 교수진을 초청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워크숍과 콘서트를 개최했습

니다. (재)통일과나눔,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4.3평화

재단, 세계섬학회, (사)제주국제화센터, 린덴바움 유스오케스트라 학부모회의 후원

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4·3의 역사적 아픔을 겪은 제주에서 음악이 전하는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

다. 

8월 6일 (화)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평화 워크숍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 교량(Sustainable Cultural Bridge for Peace in Korea)’이라는 주제 아래 약 

200명이 참석하여 음악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나아가 문화와 의료 등 북한과의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공사례와 경험을 소개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김정섭 소

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시아여성대학 지원재단 김영준 이사장의 기조 연설, 하

버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북한프로그램 디렉터인 

박기범(Kee B. Park) 교수의 북한과의 진료 협력 경험담을 담은 발표,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 교수의 음악을 통한 연결과 (사)린덴바움과의 협업 프로젝트 

‘Symphony K’ 소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드 막코

버 교수, 전 예일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를 맡은 도시유키 시마다, 텐진 줄리어드 음악학교 로버트 로스 부학장, 

텐진 줄리어드 음악학교 교수 겸 클라리네티스트 지안규 저우 그리고 텐진 줄리어

드 음악학교 교수 겸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 글렌이 남북 간 음악적 교류를 통한 평

화 번영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과 제주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섬학회 고창훈 회장의 폐회사로 워크숍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3194


2019 ACTIVITIES 

이번 워크숍은 음악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

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참석자 중 다수가 청소년들이었던 만큼 앞으로 한반도 평

화를 이끌어 갈 세대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콘서트는 다음 날 8월 7일 (수)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콘서트

는 1부 ‘기억(Memory)’과 2부 ‘변형(Transforming)’으로 꾸며졌으며 클래식 곡 뿐

만 아니라 전자 음악, 밴드 음악, 제주 4.3 추모곡 등 다채로운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공연에는 텐진 줄리어드 음악학교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 음악인과 서울, 제주, 미국

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도시유키 시마다 지휘의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

트라, 제주 출신 소프라노 강혜명,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졸업생 3명으로 구성된 

트리오 밴드 골드 파스타,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 교수가 참가하였습니다. 관

객들이 가장 크게 환호한 '아리랑 메들리' 앵콜을 마지막으로 기립 박수와 함께 콘서

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 4.3 유족들이 관객으로 참여한 이번 콘서트는 4.3의 비

극을 애도하는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관객들이 다 함께 ‘아리랑 메들리’를 부름으로

써 제주도민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2019 ACTIVITIES 

④ 스웨덴 남북 합동 공연 (2019.09.22.)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과 북한 소프

라노 김송미가 중립국인 스웨덴의 초청으로 특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2019년 9월 

22일 (일) 스웨덴 외교부 주최로 스톡홀름 뮤지칼리스카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공

연에 전 주북한스웨덴대사, 현 주중국스웨덴부대사 부인이자 목회학박사인 미셸 몹 

앤더손과 국제 오모던트 축제(Festival O/Modernt) 대표인 휴고 티시아티, 스웨덴 

클래식 음악 교육기관인 릴라 아카데미가 두 음악가를 초청했습니다.  

‘음악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공연에서 

원형준과 김송미는 드보르작의 ‘나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편곡 김인규)와 

‘아리랑’(편곡 김인규)을 협연하여 스웨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지

속적인 남북문화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두 음악가의 첫 남북 합동 공연에 이어 스웨덴 합동 공

연은 상호간의 평화협력 관계를 더 확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어렵게 성

사된 공연인 만큼 그 영향력은 예술가, 음악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그러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음

악을 통한 화해의 과정에 있어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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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TIVITIES 

⑤ 미국 국립청소년합창단 초청 워싱턴 D.C. 평화 합동 연주 (2019.12.14.)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2019년 12월 14일 (토) 미국 국립청소년합창단

(National Children's Choru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NCC)의 초청으로 미국 워

싱턴 D.C. 내셔널 시티 크리스천 교회에서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린덴바움과 NCC가 함께 공연한 이후 두 번째 합동 공

연이었습니다. 

(재)통일과나눔 후원을 받은 워싱턴 연주는 음악으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

고자 하는 (사)린덴바움의 민간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공통언어인 음악으

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연주하자는 목적에 공감해 미국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 오케

스트라 소속 연주자들과 메릴랜드 대학교 플룻 전공 부교수, 그리고 하버드 래드클

리프 오케스트라 단원이 린덴바움 객원 연주자로 참여하였습니다. NCC 예술감독

이자 CEO인 루크 맥엔다퍼는 DMZ에 이어 워싱턴 D.C.에서도 함께 평화를 연주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린덴바움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앞서 린덴바움과 NCC는 남북미 합동 연주를 위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원형준 음악감독은 남북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스웨덴에서 남북 클래식 합동 공연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워싱턴 연주는 린덴바움이 2020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미 합동 

공연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지난 11년간 추진해 온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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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TIVITIES 

⑥ 다양한 초청 연주 
 

• 세이브 더 칠드런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 연주 (2019.05.17.) 

린덴바움 유스 앙상블이 세이브 더 칠드런 100주년 기념 리셉션에 초청 받았습니다. 

앙상블은 연주를 통해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 실현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는 세이

브 더 칠드런의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 광릉숲 봄나들이 행사 초청 연주 (2019.05.19.) 

(사)광릉숲친구들 주최 ‘광릉숲 봄나들이’ 행사에 린덴바움 앙상블이 초청되었습니

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광릉숲만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린덴바움 앙상블은 광릉

숲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서 100여 명의 관객 앞에 클래식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이 날 행사에 참여해 공연 전 소

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사)린덴바움의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

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린덴바움 음악감독인 원형준 바이올리니스트와 북측 

소프라노 김송미의 상해 남북 합동공연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의 발판이 마련되었

으며, (사)린덴바움이 대한민국의 평화 메신저 역할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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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TIVITIES 

• 경기평화콘서트 개막 초청 연주 (2019.06.15.)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하는 경기평화콘서트가 2019년 6월 15일 6,000

여 명의 경기도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었

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콘서트에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첫 순서를 장식했습니다. 린덴바움 페스

티벌 오케스트라는 양태갑의 지휘 아래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아리랑’에 이어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델라, 성악 앙상블과 함께 북한 예술가와 합

동 공연을 기대하며 ‘그리운 금강산’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선

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했습니다. 

 

•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 초청 연주 (2019.09.19.) 

2019년 9월 19일 통일부는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평양공동선언 이행 관련 정부관

계자 및 남북관계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 초청된 린덴바움 앙상

블은 기념 음악회의 가장 첫 순서를 맡아 ‘마법의 성’과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

느 멋진 날에’를 연주하였습니다. 

1) 한반도 평화 가치 확산 



2019 ACTIVITIES 

2) Symphony K 

•  MIT 미디어 랩과 함께하는 ‘Symphony K’ 프로젝트 
 

‘Symphony K’ 프로젝트는 (사)린덴바움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세

계적인 미디어 융합 기술연구소 MIT 미디어 랩의 협업 프로젝트로 MIT 미디어 랩 

Media Arts & Sciences Program 학과장인 토드 막코버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 ‘도시 교향곡(City Symphony)’의 한국형 모델입니다. 

‘Symphony K’는 막코버 교수가 발명한 소프트웨어 ‘하이퍼스코어(Hyperscore)’를 

매개로 한반도 지역의 다양한 소리를 수집한 후, 이를 교향곡에 담아내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동 문화 프로젝트이며 교향곡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런칭을 위해 막코버 교수는 (사)린덴바움 초청으로 2019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 기관의 

협업을 공식화하고 향후 남북 오케스트라 구성과 합동 공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

의하였으며 언론 및 강연을 통해 막코버 교수가 작곡하는 ‘Symphony K’의 취지와 

명분을 알렸습니다.  

또한 막코버 교수는 2019년 4월 23일 MIT 미디어 랩 공식 행사에서 ‘Symphony K’ 

프로젝트를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막코버 교수는 200여 명의 MIT 미디어 랩 스폰

서와 랩 관계자들 앞에서 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며 ‘Symphony K’를 통해 한반

도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막

코버 교수는 8월 6일 제주에서 개최된 ‘2019 린덴바움 평화 워크숍’에 패널로 참석

하여 ‘Symphony K’ 소개 발표를 가졌습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3194


2019 ACTIVITIES 

2) Symphony K 

‘Symphony K’는 음악적 지식 없이도 일반인이 작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이

퍼스코어를 통해 소리를 수집하여 완성이 되면 2020년 5월 2일 하버드 대학교 

ARTS FIRST Festival에서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MIT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초연될 예정입니다. 

‘Symphony K’ 프로젝트는 기존의 남북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서 한계에 부딪혔던 지정적,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남북한 문

화예술교류를 시도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의 난관을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 기여하

고자 합니다. 



2019 ACTIVITIES 

•  HOPE(Here, Our Peaceful Events) 봉사단 
 

(사)린덴바움은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학습멘토링 봉사활

동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HOPE(Here, Our Peaceful 

Events)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활동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봉사단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사랑 쉼터의 집

에 방문하여 생활이 불편한 지적 장애인들에게 체육 활동, 미술 활동, 음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여러가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매월 활

발한 멘토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HOPE 청소년 봉사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

습니다. 

3) HOPE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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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원형준 
 

 줄리어드 음악학교 
다보스 포럼, 옥스퍼드 유니온,  
제네바 국제대학원, 하버드,  

프린스턴, 조지타운 강연 및 연주  
파리정치대학 TEDx 강연  

UN Peace Talks 강연 
하버드 Kirkland House 명예위원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 

도시유키 시마다 
 

뉴 브리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스턴 코네티컷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던 핑거 레이크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지휘자 
전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Symphony K’ 

작곡가 

토드 막코버 
 

MIT 미디어 랩 학과장, 
Opera of the Future Group 감독 
프랑스국립음향음악연구소(IRCAM) 

최초 음악 연구 책임자 
2008, 2011 TED 강연 
2016 뮤지컬 아메리카  

올해의 작곡가 

(사)린덴바움  

이사장 

이승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NGO전공 

미국 국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 CEO 

판타지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CREATIVE TEAM 

루크 맥엔다퍼 
 

UCLA 
영화 사운드트랙 작업 

CNN, CBS, ABC, FOX, NBC 
공연 지휘 

탐 페더스턴호 
 

옥스퍼드 대학교 
BBC 프롬스 데뷔 

판타지아 오케스트라 창단 



“One People, One Harmony” 

음악으로 소통하는 평화의 하모니 

사단법인 린덴바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31, 613호 (06524) 
전화 : 02-546-5506 
이메일 : love@thelindenbaum.org 
홈페이지 : www.thelindenbaum.org 
인스타그램 : thelindenbaum 


